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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santo, 바이오농업 타고 성장
제초제 사업 Rounup 성숙기 진입 … 종자․성분 사업 본괘도 진입

농업바이오테크 분야는 Monsanto의 중요한 성공요인 가운데 하나로 Monsanto의 대표적인 제초제 사업인 

Rounup 사업이 성숙기를 맞이하고 있다.

종자(Seed) 및 성분(Trait) 사업이 포트폴리오의 선두자리를 차지하면서 Rounup 사업은 Monsanto의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다.

Monsanto는 단계적인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종자 및 성분 사업전략을 구축했는데, 첫 단계에서는 종자 육성 

및 살충제 또는 제초제 내성 농작물과 같은 1세대 바이오테크 제품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Monsanto

는 최근 2세대 바이오테크 제품 및 다층(Multiple Stack) 성분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경쟁기업들도 잇따라 2세대 바이오테크 제품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Monsanto는 미국 바

이오테크 농작물과 함께 핵심 농작물에 대한 다층 성분 침투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Monsanto는 2004년 재배 시즌 동안 미국 목화의 강도지수(Indensity Index)가 약 1.5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

고 있는데 강도 1.5인 Monsanto 성분이 재배된 것이다.

2004년 옥수수의 강도지수는 1.2 정도로 예상되는데, Monsanto가 2세대 성분 도입 및 다층 성분 침투율 증

가에 따라 2005-06년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강도지수다.

셋째 단계는 공급제품 파이프라인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성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수년전 기획해 최근 

테스트 과정에 있다.

Monsanto는 2003년 가뭄 저항력이 강한 옥수수 재배에 성공함으로써 용수가 부족한 시기에도 안정적인 수

확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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